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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11월 기존 주택 판매 감소

미 12월 소비자신뢰지수 대폭 하락

미국 기존 주택 판매량(Existing-home sales)이 5개

월만에 소폭 감소했다. 

전미부동산중개협회(NAR)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

게재한 통계에서 11월 기존 주택판매 건수가 계절 조

정 기준 669만건으로 전월 대비 2.5% 증가했다고 발

표했다. 이는 전년 532만건 대비 25.8% 증가한 것이다.

11월 평균 기존 주택 가격 중간값은 31만800달러로 

전년 동기 대비 14.6% 상승했다. 기존 주택가격은 11월 

미 전역에서 상승했다.

11월말 기준 기존 주택재고는 128만 건으로 전월 대

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12월 88.6으로 92.9로 하

향 조정된 11월보다도 크게 떨어졌다. 이는 경제학자

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악화된 수준이다.

지난 23일‘뉴시스’에 따르면 컨퍼런스 보드는 전날 

이 같은 12월 소비자신뢰지수를 발표했다. 이는 연말 

연휴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) 대유행으로 미국인들 사

이에 낙관론이 후퇴하고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

여주는 것이다.

소비 지출은 미국 전체 경제 활동의 70%를 차지하

고 있어 이러한 소비자신뢰지수 하락은 경제에 불길한 

징조일 수 있다. 코로나19로 이미 큰 재정적 타격을 받

은 많은 소매업자들, 항공사들, 식당 등이 더욱 어려워

질 수 있다.

상무부는 지난주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계절적 요

인을 감안한 후 1.1% 감소해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

하락을 기록했으며, 대부분의 예상보다도 더 나빠졌다

고 발표했다. 

비 9.9%, 전년 대비 22% 감소했다. 이는 현재 속도라면 

2.3개월이면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. 이는 1982

년 NAR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. 

NAR은 기존 주택이 11월 통상 21일만에 판매됐다고 

전했다. 전년 동기에는 38일만에 판매됐다. 특히 11월 

판매된 기존 주택 중 73%가 한달도 안 돼 판매됐다.

NAR는 2021년에도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3%대를 

맴돌고 주택 가격 연평균 상승률이 8.0%에 달할 것으

로 전망하고 있다. 

다만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낮아졌지만 주택 가격이 

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해 최초 구매자에게 부담이 

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.

현재 기업 및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바자들의 평가 

지표도 지난달 105.9에서 12월 90.3으로 크게 떨어졌

다. 소득, 사업 및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

전망은 11월 84.3에서 87.5로 소폭 상승했는데, 이는 

최근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받은 영향 때문일 수 있다.

이에 따라 지난 21일 의회를 통과한 9,000억 달러 규

모의 구제 법안이 올겨울 소비자 행동에 어떤 영향을 

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애플, 2024년 목표 
완성차 생산 추진

자동차 산업을 향한 애플의 야망이 윤곽을 드

러내고 있다. 자율주행과 배터리 기술을 발판 삼

아 완성차 업체 대열에 낄 가능성도 제기된다. 

지난 22일‘한겨레’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을 

목표로 자체 설계 배터리를 탑재한 승용차 생산

을 추진하고 있다. 2014년부터 가동해왔던 자율

주행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‘타이탄’(Titan)의 연

장선상이다. 애플의 자동차 양산 시점이 구체적

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이미 로보택

시 사업에 진출한 구글 웨이모 등을 염두에 두고 

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.

애플이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보인 지는 오래

됐다. 기존에는 이미 주도권을 쥔 운영체제(OS)

를 중심으로 영역을 넓혀왔다. 2014년 출시한‘카

플레이’가 대표적이다. 카플레이는 차량 인포테

인먼트 시스템에 스마트폰을 연계해 아이오에스

(iOS)용 앱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. 

다만 같은 해 출범한 프로젝트 타이탄은 기술적 

어려움 등으로 여러번 부침을 겪었다. 

애플이 자사 브랜드로 자동차를 양산하게 되면 

업계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. 특히 애플은 

기존 자동차 산업과 유사한 수직계열화 전략을 

구사해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. 다른 테크 

기업과 달리 차량을 위탁생산할 가능성이 점쳐지

는 이유다. 애플의 자체 배터리 기술에 대한 언급

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. 구글 등은 다른 완성

차 업체의 차량에 자율주행 솔루션을 얹고 있다.

자동차 양산은 투자 비용이 막대한 반면 수익을 

내는 데 오래 걸려 애플이 쉽사리 나서지 못할 거

란 전망도 있다. 테슬라도 설립 뒤 안정적으로 수

익을 내기까지 17년이 걸렸다. 

미래차 주도권을 둘러싼 기존 업계와 테크 기업 

간 전선이 확장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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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크게 떨어졌다. 사진=shutterstock


